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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, 가뭄 대응에 총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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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·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대책 마련 추진

[국제i저널 = 경북 윤혜진 기자]  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(지사장 이윤철)가 계속되는 가뭄에 대

응하기 위한 총력 태세에 돌입했다. 단발성 대응을 넘어 실효성 있는 용수 확보 및 민원 대응 체계를

가동하며 농업인 피해 최소화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.

▲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, 가뭄 대응에 총력ⓒ국제i저널

  지난 10일에 김재욱 칠곡군수와 함께 칠곡군 지천면 지천저수지, 가산면 봉학저수지 등 관내 주요

농업생산기반시설을 방문하여 수위 현황을 점검하고 비상 용수 확보 대책을 논의하는 등 합동 긴급

현장 점검을 실시하는데 이어, 대구광역시 북구청과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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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지 인근 농지에 살수차 동원 등의 긴급 급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.

 한편, 현재 칠곡지사 관내 주요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 40% 수준에 불과해 평년 대비 50%나 급

감한 실정이다. 계속되는 가뭄으로 영농 차질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.

 이윤철 칠곡지사장은 “칠곡군과 대구광역시 북구청을 비롯한 지자체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

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들이 물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공급에 최

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 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는 향후 가뭄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용수 절약 홍보와 함께 가뭄대책상

황실 가동 체계를 운영중에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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